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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3월 25일(금)
총 2매

담당
부서 보훈과 담당자

∙보훈지원팀장 양경석 ☎440-2971
∙담당자 안준열 ☎440-297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는 25일‘제7회 서해수호의 날’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

제 2함대 사령부 주둔 기념비에 참배했다고 밝혔다.

당초 300여명의 관련 인사를 초청해 진행키로 했던 기념식이 코로나

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비 참배로 대체된 것으로,  조택상 균형발

전 

정무부시장·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·도성훈 교육감·김병재 인천

해역방어사령관·인천보훈지청 관계자 등이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

비 참배에 함께했다.

또한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관내 거주 유가족에게 시장 서한문을 전

달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예정이다.

조택상 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“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개최

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서해수호 기념식을 통해 

인천시,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영령 추모

- 코로나 확산 우려…기념식 기념비 참배로 대체, 유가족에 서한문 전달해 위로 -

- 평화를 위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! 잊지 않겠습니다. -  



- 2 -

호국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, 그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 않도록 하

나 된 마음으로 안보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염원한다.”

고 말했다.

한편 ‘서해수호의 날(매년 3월 넷째 금요일)’은 연평해전, 천안함 

피격사건 등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제정

된 법정기념일이다. 

※ 관련 사진은 0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


